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빅나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적힌 책을 한번 보고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수한 기합 소리)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정보 : 졸업한 지 약 2년밖에 안 됨)
책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당신이 ‘Good Mood’를 느끼고 싶을 때 찾아 듣는 노래가 있나요?
‘Good Mood’...
‘Norah Jones’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저장을 해서
(기내 필수 곡)
비행기 모드에서도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Norah Jones’의 노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편안한
‘Good Mood’를 느끼고 싶을 때
‘Norah Jones’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소통왕 빅나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질문
어떠한 계기로 뮤지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골똘)
오 이 질문을 받으니까
뮤지션이 됐다는 게
(감개무량)
다시금 좀 신기하네요
체감도 되면서
계기?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이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음악인 것 같다’
‘그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뮤지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첫 계기로 따라 올라가 보자면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세상에 좋은 음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기여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관.부♥︎)
앞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뮤지션 3명을 정해야 한다면, 어떤 뮤지션들을 선정할 건가요?
진짜 어렵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뮤지션들)
한국 그다음에
한국 제외한 나머지 나라
이렇게 나뉘는데
한국으로 꼽자면
요즘 저의 음악 듣는 취향, 가치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김창완’ 선생님
‘빈지노’ 선생님
그리고...
‘스카이민혁’
최근에 (관심이 있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첫 번째 주인공)
일단 ‘김창완’ 선생님은
제가 라디오를 두 달 내내
불러주셔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뵐 때마다
‘아 저렇게 나이를 먹고’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열려 계시고
항상 즐거워 보이시고
또 그걸 공연이나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1화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표출해 주시는 모습이
(말 그대로 워너비 롤 모델)
정말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빈지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이에 맞게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과 선택을 잘 하면서
귀감이 되시는 분이 아닌가
음악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스카이민혁’ 님은
최근에 어떤 라이브 클립이었는데
거의 30마디 되는 랩을 가사를 안 보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데
‘아!’
‘이거지!’
이런 반성과
감동을 받았던 아티스트이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기도 하고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The Beatles’
‘Radiohead’
한 명이 너무 어렵다...
(매우 진지)
한 명은 최근인 사람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Bob Dylan’
(Bob Dylan : 내가 최근???)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또 요즘에 락에 너무 꽂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와 가사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하여 듣나요?
쓰읍
이건 약간 밥 먹을 때
‘밥부터 한 숟가락 하냐, 국부터 한 숟가락 하냐’
그런 질문 같은데
(밥 or 국?)
저는 국밥을 좋아해서
(가사와 멜로디를 말아 먹는(?) 타입)
동시에 떠먹는 것 같아요
이게 분리돼서 들리진 않고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뭘 더 집중해서 들으시나요?
근데 저는
장르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신의 음악에 관한 댓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무엇인가요?
음...
‘아갈 트럼펫’
(입과 제스처로 트롬본을 따라 해서 붙여진 별명)
(머쓱...)
그 댓글이
‘아...’
(수긍)
‘맞네...’
사실 그게
제가 하는 제스처가
트롬본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별명에 맞게 수정해 본 제스처)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해서...
아무튼 ‘아갈 트럼펫’ 댓글 남겨주신 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음...
아직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덴티티를
‘솔직함’?
‘솔직함’이지 않나 싶어요
솔직하게 하려고 더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솔직한
사람, 친구, 아들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급고백)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 보고 있죠?)
(솔직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솔직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국을 더
음악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급 울분 토로)
아 근데 라이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농담 농담^^)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빅나티였습니다
